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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야간진료와 직무성과의 관련성 

윤미숙·김영은·조한아*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1. 서론 

치과위생사는 환자가 치과의료기관을 방문 시 치과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 환자들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사이며1,2), 지역사회주민과 치과질환

에 이환된 사람에게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

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이다3).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직무특성

상 치과의사의 진료 협조 외 구강건강관련 질환 예방

업무, 환자의 구강보건교육 등의 업무수행 시 집중과 

순간적인 자기주도판단 등이 요구되므로4) 이러한 능

력은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2). 

환자와 의료인력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장근무 혹은 야간근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야간근무는 의료인

력의 체력과 직무능력 저하를 야기 할 수 있으며5), 고

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경우 장시간 근무는 근무자

의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환자의 안전확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6). 더불어 불규

칙한 근무시간은 수면의 질 저하와 피로의 누적,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

며7), 장시간 근무와 야간근무는 수면장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현재 치과위

생사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당 최대 법

정근로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

하고 있지만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절반정도는 정규시

간 이외에 연장근무로써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다2). 

의료기관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법에서 정

한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이 각종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속해 치과위생사

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

정이다9). 치과위생사의 연장근무는 일반적으로 야간

진료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기관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의 교대근무의 특성에 따른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형태로9), 

치과위생사의 야간진료와는 다른 특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노동자의 실제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회

원국 중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연장근로가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10) 질 높은 치과의료

접수일: 2024년 6월 11일   최종수정일: 2024년 6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4일
교신저자: ‌�조한아,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

학교 에벤에셀관 3층 3160호  

Tel: +82-31-870-3456,  Fax: +82-31-870-3459 
E-mail: choruchia65@shinhan.ac.kr 

Doi : 10.22753/JKDHS/2024.7.1.39



40  대한치위생과학회지
Journal of Korean Dental Hygiene Science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치과위

생사의 야간진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야간근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im 외6)

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우 주당 3회 이상의 야간근

무가 신체의 리듬을 방해하여 여러 합병증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야간근무는 의사의 건강

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기적으

로 야간근무를 하는 의사는 만성질환, 수면장애, 번아

웃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특히 수면부족과 일상생활

의 불균형은 피로, 주의력 감소 및 인지기능 장애와도 

관련이 있어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는 의사는 의

료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더 커져서 중대한 의료실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11). 야간전담 간호

사의 경우, 피로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누락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7), 교대근무 간호사는 고정근무 간호사

에 비해 더 많은 불면증을 경험하고 수면의 질과 양상

이 좋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간호서비

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투약오류를 비롯한 사고 발생

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업무흐름의 제어를 통해 문제

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2). 또한 교대근

무 간호사의 수면장애는 장기적으로는 직무수행 능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체적, 심리적 고

통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3).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만성적으로 누

적된 스트레스는 업무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고 결국 간호의 질을 감소시켜 효과적인 간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14). 일반근로자의 경

우, 장시간 노동은 산업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며15), 야간근무는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써 수면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즉, 순환

식 교대근무나 야간근무의 경우 수면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 발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을 일으킬 수 있어 야간근로자의 수면장애를 예방하

고 치료하기 위한 일차보건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8). 공통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야간근무를 하

고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및 근로자 개인에게 건강

유지는 질 높은 진료제공 혹은 업무효율성에서 필수

적인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관련 직종의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혹은 산업

장에서 야간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

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야간

진료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드물다. 치과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진료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비한 

상태이며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야간진료

로 인한 치과위생사들의 건강상태 및 직무와 관련된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연장근무는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업무적으로 실적을 저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16),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정책이나 

교대근무 제도와 같은 연장근무 관리정책을 실시했을 

때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7)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직무성과는 조직효

과성, 조직성과와 관련된 개념으로 조직성과를 구성

하는 하위개념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직효과성은 설

정된 조직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며, 주로 조직의 산

출내용 면에서 양적, 질적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과업성과는 조직의 생산성과 직

결되는 개념으로 직무목표 달성정도, 서비스 질과 밀

접한 연관을 갖고 있게 된다18). 치과위생사의 역량강

화는 직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

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치과의료기관의 성과달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

어19)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치과의료기관의 야간진료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치과위생사에게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직무성과를 높이

기 위한 개입방안 중 하나로 야간진료의 다각적인 면

모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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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서 5월 30일까지 약 1달에 걸쳐 구글 폼을 통하

여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 및 직접 설문조사를 병행

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목적과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에 자발적으로 동

의한 치과위생사 13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비동의 1명, 나이 

오류 1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131부를 분석자료

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야간진료 특성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성 및 근

무특성으로 7문항을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연구대

상자 모두 여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의 경우 연속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하였

다. 근무특성으로 근무경력(3년 미만, 3년 이상-9년 미

만, 9년 이상), 한달 평균 월급(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

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체어 수(6개 미만, 6개 이상-9개 미만, 9개 이상),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스텝 수(6명 미만, 6명 이상), 하루 평

균 진료환자 수(20명 미만, 20명 이상-40명 미만, 40명 이

상)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야간진료와 관련된 특성 및 야간진료

가 직업의 안정성 및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16문항20)을 이용하였다. 야간진료와 관련

된 특성으로 우선 야간진료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주

당 평균 야간진료 횟수(1회, 2회 이상), 야간진료에 대

한 인센티브 지급 여부, 야간진료 시 평균 환자 수(4

명 미만, 4명 이상-7명 미만, 7명 이상-10명 미만, 10명 

이상-13명 미만, 13명 이상)를 확인하였다. 야간진료가 

직업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현재 야

간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는데 ‘매우 불만족’,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만족’

으로 코딩하여 ‘불만족’, ‘보통’, ‘만족’의 3수준으로 재

분류하였다. 야간진료로 인한 문제점(피로도, 수면부

족, 손목통증 혹은 어깨결림, 스트레스, 개인시간 및 여기

시간 부족), 주당 적절한 야간진료 횟수(1회, 2회), 야간

진료로 인해 줄어든 수면시간(30분 미만, 30분 이상-1시

간 미만,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2

시간 미만, 2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야간진료가 건

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사회적 관계, 

취미 및 여가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

으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를 확인하였으

며, 야간진료로 인한 수면장애(불면증), 정신적 증상, 

피로, 불안 및 우울감, 위궤양,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 

유무를 확인하였다. 야간진료로 인한 가족관계에 미

치는 영향(‘없다’, ‘보통이다’, ‘많다’)과 가족과의 대화 횟

수에 미치는 영향(‘줄었다’, ‘보통이다’, ‘늘었다’)으로 확

인하여 총 23문항을 구성하였다. 

 

(2) 직무성과

직무성과에 대한 설문은 Kim18)의 연구에서 사용

된 직무성과를 치과위생사에 맞게 수정·보완한 10문

항을 사용하였다. 직무성과의 하위분류는 효율성(3문

항), 효과성(3문항), 자질(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산정하여 총 직무성과의 범

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야간진료에 따른 직무성과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6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3. 분석방법

치과위생사의 직무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특성의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과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다. 야간진료특성의 경우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야간진료 여부에 따른 직무성과의 평균

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Model을 설정하였다. Model 1에서는 야간진료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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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로 제

시하였으며, Model 2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근무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야간진료 여부와 경력에 따른 직무성과를 시각적 그

래프로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R software (version 

4.2.0;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화학적 특성으로 성별을 확인

한 결과 모두 여성이었으며,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는 

71%로 나타났다.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야간

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았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p>0.05). 

근무특성에서 한달 평균 월급은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와 야간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야간진료를 하고 있

는 경우에서 300만원 이상의 비율이 31.2%로 야간진

료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21.1%와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체어 수는 야간

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 9개 이상의 체어를 보유한 경

우가 가장 많은 비율(37.6%)을 나타냈으나 야간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6개 미만의 체어를 보유하였

을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57.9%)을 나타내 다른 경향

을 보였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스텝 수는 야간진료

를 하고 있는 경우는 6명 이상이 더 많은 분포로 확인

되었으나 야간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이와 반

대로 6명 미만이 더 많은 분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하루 평균 진료환자 수는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환자의 비율을 나타냈다. 야간진료를 하지 않

는 경우 20명 미만의 환자수가 약 2.6배 더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경력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

지 않았다(p>0.05)(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vertime
(Yes)

Overtime
(No) F/χ2 p

N % N %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Female 93 71 38 29
Age(Mean±SD) 29.3±6.24 32.0±9.69 3.578 0.060

Work Characteristics

Career
(Unit: years)

< 3 21 22.6 12 31.6
5.124 0.0773-9 < 39 41.9 8 21.1

9 ≤ 33 35.5 18 47.4

Salary(/month)
(Unit: Million Won)

< 200 5 5.4 7 18.4
6.028 0.049200-300 < 59 63.4 23 60.5

300 ≤ 29 31.2 8 21.1

Number of Unit Chairs

< 6 34 36.6 22 57.9
6.988 0.0306-9 < 24 25.8 10 26.3

9 ≤ 35 37.6 6 15.8

Number of Staff 
< 6 39 41.9 26 68.4

6.547 0.010
6 ≤ 54 58.1 12 31.6

Number of Patients(/day)

< 20 13 14 14 36.8
8.938 0.01120-40 < 41 44.1 14 36.8

40 ≤ 39 41.9 10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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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야간진료 특성

연구대상자의 야간진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Table 

2). 주당 평균 야간진료 횟수는 1회가 78.5%로 나타

났으며, 야간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여부에서 ‘아

니요’의 비율이 약 68%로 나타났다. 야간진료 시 평균 

환자 수는 4명 이상-7명 미만과 13명 이상이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7명 이상-10명 미만이 그 다음 순

위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0명 미만의 경우가 57%

로 확인되었다. 야간진료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불만

족’, ‘보통’, ‘만족’의 순으로 나타나 불만족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야간진료로 인한 문제점

은 피로도(52.7%)와 개인시간 및 여가시간 부족(41.9%)

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당 적절한 야간진료 횟수는 

주 1회가 94.6%로 확인되었다. 야간진료로 인해 줄어

든 수면시간은 30분 미만이 약 42%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냈으며, 1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볼 때 62.3%

가 수면시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관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4.5%로 나타났으며, 취미 및 

여가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

고 응답한 경우가 37.6%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야

간진료로 인한 수면장애(불면증)인 경우가 24.7%였으

며, 정신적 증상, 피로, 불안 및 우울감은 ‘예’라고 응

답한 경우가 54.8%로 나타나 정신적 증상은 야간진

료를 하는 치과위생사의 절반이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궤양은 14%, 심혈관계 질환은 1%

가 이환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야간진료로 인

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가 62.4%로 나타

났으며, 가족과의 대화 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보통

이다’, ‘줄었다’, ‘늘었다’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3.3. 야간진료 여부에 따른 직무성과의 평균비교

야간진료 여부에 다른 직무성과와 직무성과의 하위

분류인 효율성, 효과성, 자질의 평균차이를 비교하였

다(Table 3). 직무성과는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 야간진

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3.38점 더 높은 것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35.45점 VS 32.07점). 

직무성과의 하위분류인 효율성, 효과성, 자질 모두 야

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3.4.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Model 1을 확인한 결

과 야간진료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쳤다(Table 4). 

즉, 야간진료가 1단위 증가 시 직무성과는 약 3.4만

큼 증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p<0.01). 

 연령, 근무경력, 한달 평균 월급, 현재 근무하는 병

원의 체어 수,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스탭 수, 하루 평

균 진료환자 수를 보정했을 때 야간진료가 직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Model 2의 결과, 야간진료

가 1단위 증가 시 직무성과는 약 3.1만큼 증가했다. 

보정변수 중 경력의 경우 ‘3년 이상-9년 미만’은 ‘3년 

미만’보다 직무성과가 약 3.5만큼 증가하였으며, ‘9년 

이상’은 3년 미만’보다 직무성과가 약 4.4만큼 증가하

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p<0.01). 변

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VIF

는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Model 2에서 직무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야간진료여부와 경력이 확인되어 야간진료여부와 경

력에 다른 직무성과를 그래프로 확인하였다(Figure 1). 

야간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경력이 낮은 경우가 직무

성과가 가장 낮았으며, 야간진료를 하고 있으면서 경

력이 높은 경우가 직무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고찰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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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tim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3 %

Number of Overtime (/Week)
1 73 78.5

2 ≤ 20 21.5

Overtime Incentives
Yes 30 32.3
No 63 67.7

Average Number of Patients on Overtime 

< 4 7 7.5
4-7 < 24 25.8
7-10 < 22 23.7
10-13 < 16 17.2

13 ≤ 24 25.8

Satisfaction with Overtime Worked
Dissatisfied 36 38.7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35 37.6
Satisfied 22 23.7

Problems with Overtime

Fatigue 49 52.7
Lack of Sleep 1 1.1

Wrist Pain or Shoulder Stiffness 1 1.1
Stress 3 3.2

Lack of Personal and Leisure Time 39 41.9

Appropriate Number of Overtime
(/Week)

Once 88 94.6
Twice 5 5.4

Reduced Sleep Time
(Unit: Minutes)

< 30 39 41.9
30-60 < 19 20.4
60-90 < 20 21.5
90-120 < 9 9.7

120 ≤ 6 6.5

Interference with Social Relationships
Disagree 60 64.5
Neutral 18 19.4
 Agree 15 16.1

Interference with Hobbies and Leisure Activities
Disagree 34 36.6
Neutral 24 25.8
 Agree 35 37.6

Sleep Disorder
Yes 23 24.7
No 70 75.3

Psychological Symptoms
Yes 51 54.8
No 42 45.2

Stomach Ulcer
Yes 13 14
No 80 86

Cardiovascular Disease
Yes 1 1.1
No 92 98.9

Effects on Family Relationships
None 58 62.4

Normal 24 25.8
Many 11 11.8

Effect on the Number of Conversations with Family
Decreased 26 28

Normal 66 71
Increased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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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사회적인 의제가 된 것은 이것이 비효율적, 비

생산적인 근로시간 사용의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

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직결되며 궁긍적으로는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

문이다21). 따라서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에서는 치

과의료기관에서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야간진료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야간진료

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위생사는 야간

진료를 하지 않는 치과위생사보다 직무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간진료 근

무자들의 피로도가 높게 측정된 선행연구 결과22)를 

바탕으로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성과가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와 반대의 결

과로 나타났다. 

모든 기업은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의 이

익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이 가장 지

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성공적인 활용

Table 3. Mean Difference Analysis(Independent t-test) of Job Performance According to Overtime

Overtime
(Yes)

Overtime
(No) F p

Mean SD Mean SD
Job Performance 35.45 4.78 32.07 6.41 10.92 0.001

Efficiency 11.17 1.95 9.76 2.12 13.33 0.000
Effectiveness 10.34 2.06 9.34 2.41 5.77 0.017
Qualities 13.94 2.34 12.97 2.81 4.03 0.046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The Association of Working Overtime and Job Performance

Model 1 Model 2
Estimate SE t p Estimate SE t p VIF

Overtime(ref. No)

Yes 3.373 1.021 3.304 0.001 3.107 1.078 2.882 0.005 1.232
Age -0.009 0.087 -0.099 0.921 2.147
Career(ref. < 3)

 (Unit: years) 3-9 < 3.447 1.366 2.525 0.013 2.208
9 ≤ 4.427 1.830 2.419 0.017 4.098

Salary(/month)(ref. < 200)

 (Unit: Million Won) 200-300 -0.436 1.725 -0.252 0.801 3.588
300 ≤ 1.188 2.096 0.567 0.572 4.584

Number of Unit Chairs(ref.< 6)

6-9 < -1.252 1.345 -0.931 0.354 1.790
9 ≤ -1.114 1.750 -0.636 0.526 3.391

Number of Staff (ref.6 >)

6 ≤ 1.256 1.544 0.813 0.418 3.070
Number of Patients(/day)(ref.< 20)

20-40 < -0.190 1.283 -0.148 0.882 2.063
40 ≤ -0.903 1.672 -0.540 0.590 3.371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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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사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때 직무성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의 지원이 필요하다

17). 직무성과는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달성한 질적 혹은 양적 측면에서 

작업의 결과로 조직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한 지표이며17,23), 동시에 생산성·목표 달성·애착

도·몰입도 등의 요소를 측정하는데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23).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경영환경이 어려워질수

록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원, 즉 치과위생사 인력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치과위생

사의 경우 근무조건, 급여수준, 직원 복지, 직장의 안

정성, 직업의 장래성 등과 같은 직무환경의 기본 조건

의 충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기24,25) 때문에 우

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은 치과의료기

관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근본적인 경쟁력이다26). 

환언하면 개선된 업무환경의 제공은 치과위생사에게 

직무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야간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환경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일 수 

있으나 야간진료에 따른 보상체계에 주목하여 본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뀔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우선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비율이 71%로 높은 비

율을 나타내고 있어 야간진료는 선택보다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야간진료는 

주당 1회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야간진료에 대한 

수당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비율도 32%가 

넘으며, 야간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과 ‘만족’을 

합산하면 61.3%로 부정적인 비율보다 긍정적인 비율

이 높다. 치과의료기관의 규모가 크고 스탭 수도 많으

며, 일일 내원 환자의 수가 많을수록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당 1회 정도의 야간진료는 치과위생

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주당 적절

한 야간진료 횟수 부분에서도 1회가 적절하다고 응답

한 치과위생사는 약 95%로 확인된 것이 이를 뒷받침

Fig 1. Average Comparison of Job Performance According to Overtime and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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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치과위생사에게 

있어 야간진료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

내고 있어 야간진료의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키고 긍

정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좀 더 나은 업무환경의 

제시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로써 전문직업성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겠다. 이는 개인의 삶의 만족

과 더불어 질적으로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

과의료기관의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도 중요한 작용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야

간진료를 하는 치과위생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

은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센

티브 제도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

이며, 인센티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표로 하는 성과

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야에서 인

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재정적인 측면, 질 관리 측면,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부분에 인센티브 제도

를 적용하고 있다27). Jee28)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전체 진료성과에 대하여 긍정적 변

화가 더 많았으며, 진료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변화

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전체 진료성과와 외

래 환자 수, 입원 진료강도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위생

사에게 인센티브 및 근무환경의 개선은 치과의료기관

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치과의

료기관의 야간진료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이끌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는 

야간근무로 인해 피로가 증가하며 신체적 기능상태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저하는 업무성과의 저

하를 가져오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관계

의 단절, 직업성 손상으로 인한 생상선의 악화로 이

어져 야간근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29). 본 연

구결과 야간진료는 치과위생사의 피로도(52.7%), 개인

시간 및 여가시간 부족(41.9%), 스트레스(3.2%)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과 Kang22)에 따르면,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도와 비교대근무 간호사의 피

로도를 비교한 결과,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도가 높

았다(4.44점 vs 3.59점). 응급의학과 의사의 경우는 야

간근무를 했을 때 수면장애 및 신경과민 등이 높으며

20), 생산직 근로자 중 야간근무자는 수면의 질이 낮아 

근무가 종료된 후에도 피로 및 졸음 등을 호소하였다

30). 직무스트레스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병원 스텝들의 근무사기

를 저하시킨다. Alsharari 외31)는 야간근무는 업무성과 

및 환자와 야간근무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

급하였다. 또한 야간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 수

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환자에게 연

속성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간

호사는 그 어느 직종의 조직 구성원보다도 직무 스트

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12), 간호사의 스트레

스는 병원 경영 및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간호업무 효율 및 간호업무성과 저하라는 결과

를 가져온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환자에게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로 치과의사와의 상호협조 관

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의 감

수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32). 본 연구결과와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치과위생사의 야간진

료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

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야간근무보다는 낮은 강도, 적

은 횟수 등의 근무환경은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일

정부분 상쇄시켜 그 영향력의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현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

과 야간진료는 직무성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치과위생사

의 야간진료에 대한 근무환경의 차이로 인한 부분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치과위

생사의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친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에 대한 인식제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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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일부 치과위생사의 설문응답으로 이루어

져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에 종사하

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야간진료에 대한 인

식을 확인하고 이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한 연구로써 야간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시

키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야간진료에 대한 인

식을 확인하고 이를 치과위생사의 측면과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확인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내재적인 요인탐색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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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치과위생사는 환자에게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직접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진

료행위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치과의료기관의 절반이상이 정규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로써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

어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현직 치과위생사 131명을 대상으로 구글 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직접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

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특성 7문항, 야간진료와 관련된 특성 및 야간진료가 직업의 안정성 및 건강과 생

활에 미치는 영향 16문항, 직무성과 10문항을 구성하여 총 33문항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특성을 확

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야간진료특성의 경우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야간진료 여부에 따른 직무성과의 평균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은 선형회귀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는 71%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야간진료 횟수는 1회가 78.5%, 야간

진료로 인한 문제점은 피로도(52.7%)와 개인시간 및 여가시간 부족(41.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당 적절한 야

간진료 횟수는 주 1회가 94.6%로 확인되었다. 야간진료 여부에 따른 직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야간진료를 하는 경

우가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3.38점 더 높게 나타났다(35.45점 VS 32.07점). 야간진료가 직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야간진료가 1단위 증가 시 직무성과는 약 3.1만큼 증가하는 것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p<0.01).

결론: 치과위생사의 야간진료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무환경의 

개선책으로 야간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복지의 제공을 통해 야간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감소시킨다

면 직무성과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는 궁긍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인에 대한 인식제

고와 더불어 치과의료기관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색인어: 야간근무, 직무성과,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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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Working Overtime and
Job Performance for Dental Hygienists

Mi-Sook Yoon·Young-Eun Kim·Han-A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an University

Background: Dental hygienists provide direct dental care in the closest proximity to the patient, and each practice 

requires a high level of  focus and concentration. These skills are an important human resource that can impact 

the quality of  dental care services. Since more than half  of  dental clinics provide as overtime work in addition to 

regular hours,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ing overtime and job performance for 

dental hygienis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combination of  online and in-person surveys via Google Forms 

among 131 employed dental hygienists. The survey consisted of  7 questions on demographic and work 

characteristics, 16 questions on characteristics related to overtime and the effect of  overtime on job security, health, 

and life, and 10 questions on job performance, for a total of  33 questions. Chi-square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s t-test were u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and work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us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overtime. Independent samples t-test was used to test the 

difference in the mean of  job performanc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worked overtime,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show the association of  working overtime and job performance.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71% of  dental clinics worked overtime. The average number of  overtime per week 

was once (78.5%), and the most common problems with overtime were fatigue (52.7%) and lack of  personal and 

leisure time (41.9%). The appropriate number of  overtime per week considered by dental hygienists was once a 

week, which was confirmed to be 94.6%. When comparing job performance by overtime status, those who worked 

overtime were 3.38 points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35.45 vs. 32.07).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of  working overtime night and job performance showed that a one-unit increase in worked overtime 

was associated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job performance of  about 3.1 (p<0.01). 

Conclusion: Working overtim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among dental hygienists. 

Therefore, as a wa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providing appropriate compensation or welfare for 

overtime can reduce the negative aspects of  overtime and turn it into a positive influence on job performance. This 

could ultimately raise awareness of  the dental hygienist as a professional and effect the efficiency of  dental care 

services. 

Key Words: Dental Hygienist, Job Performance, Overtime


